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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빈곤층과 장애인, 인권 침해·차별 가장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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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당하는 취약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023년 인권 의식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17.6%는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취약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꼽았

고, 장애인을 취약 집단으로 본 응답이 16.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4%로 조사된 가운데, 인권 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21.2%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장애인 인권'을 꼽은 비율은

16.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74.5%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 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쳐, 불안을 느끼는 비율과 다소 차

이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본다는 답변이 78.9%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평가했습니다.

2019년 이후 5번째인 올해 인권 의식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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